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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각 개인이 경험하는 

소음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소음레벨과 어노이언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출된 노출-반응 곡선

을 살펴보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소음레벨이라 해도 

어노이언스의 분포는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다(1,2).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 

중 하나가 개인의 소음민감도이다. 소음민감도는 소

음에 노출된 개인의 어노이언스 반응이나 건강 영향, 
학습과 업무 성취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개인 

성격특성 중 하나이다(3).
Weinstein 소음민감도 척도(Weinstein noise sensi-

tivity scale: WNSS)는 개인의 주관적인 소음민감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WNSS는 1978년 Weinstein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4). 해당 논문은 대학 신입생 155명을 대

상으로 수행된 종단 연구에 대한 것으로, 소음민감도 

점수는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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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ise sensitivity is a critical factor influencing individuals’ subjective responses to various types 
of noise. Since its introduction in 1978, Weinstein’s Noise Sensitivity Scale(WNSS) has been widely 
utilized across numerous studies. This paper presents the adaptation of the WNSS for Korean-speaking 
populations and evaluates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ranslation and 
adaptation process is reported, highlighting partial modifications made to enhance comprehension and 
ease of response. Subsequentl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were assessed using 
data collected from studies employing this version. Reliability was measured based 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21 items, while the validity was assessed through factor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orean version met the criteria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Future research may 
involve performing test-retest reliability assessments with the same respondents and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noise sensitivity scales, including short versions of the W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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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NSS가 소개된 이후,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평가하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이 이 척도를 사용하

고 있다. 예를 들어, Benfield et al.은 WNSS 문항을 

사용하여 소음민감도를 측정한 5개의 연구에서 수집

한 7개 표본집단의 응답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5). 이
를 통해 소음민감도가 개인의 소음 반응을 설명하는 

주요 성격 특성임을 밝혔다. 그들은 해당 연구를 통

해 대학생, 성인, 국립공원 방문자 등 다양한 환경에

서 모집한 응답을 바탕으로 소음민감도를 가장 잘 설

명하는 5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직장에서의 소음 경

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WNSS를 활용하여 소음 상황

에서 경험하는 어노이언스, 피로, 정신적 작업부하가 

모두 개인의 건강상태, 나이, 내향적 성격, 신경증과 

함께 소음민감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6). 
아울러, 도심 소음환경에서 능동형 소음제어 기술이 

적용된 창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WNSS를 

사용하여 어노이언스 인식에 개인의 소음민감도가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7).
WNSS는 총 21개 문항을 사용하여 소음 및 일반

적인 음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 및 태도를 측

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6점 척도(1점 ~ 6점)를 

사용해 계산한다. 이 척도에는 다수의 역채점 문항이 

섞여 있는데, 역채점 문항은 대개 문항을 제대로 읽

지 않고 무선적으로 또는 비일관적으로 응답하는 경

향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21개 문항에 대한 총

점을 계산하여 총점이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에 비해 

소음에 덜 민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는 18세 ~ 55세 성인 210명

을 대상으로 WNSS 번안본을 사용, 이에 대한 신뢰

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8). 연구 결과, 나이, 성
별, 교육 수준에 따라 소음민감도가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음민감도가 개인의 

소음 어노이언스와 심리적･신체적 건강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으며, 신경증과 우울 

증상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국어 번안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18세 ~ 91세의 홍콩 중국인 569명

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소

음, 공사장 소음 그리고 지역 사회 활동에서 발생하

는 소음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수로 소음민감도를 지목하였다(9). 또한 소음민감도는 

소음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하여 매개변수 역할

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탈리아어 번안본을 제시한 

연구는 남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성인 413명을 대상

으로 소음민감도를 측정하였다(10). 이 결과, 환경 소

음에 대한 개인의 정서반응과 고혈압, 흉통,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영향, 학업 성취도나 작업 기업을 

요하는 과업 수행에도 소음민감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기술한 Benfield et al.의 사례와 같이 WNSS

의 축소판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5). 이와 같은 사례는 

이론적 또는 통계적 배경을 가지고 문항 수를 축소한 경

우로, 중국어 번안본을 사용하여 8개의 문항으로 축소하

고 내적신뢰도를 검증하였다(Cronbach’s alpha = 0.83). 
축소판을 통해 측정한 소음민감도는 신경증과 외향성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1). 
WNSS 외에 소음민감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

는 noise sensitivity questionnaire(NoiSeQ)가 있다. 
이 척도는 수면, 의사소통, 주거, 직장 총 4가지 영역

에서 민감도를 측정하며, 여가 영역을 추가하여 5가

지 영역으로 수정이 제안된 바 있다(12). 그러나 해당 

척도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12).
여전히 다수의 연구에서 WNSS 원본(21개 문항)이 

사용되고 있다. 50년 가까이 사용된 척도인 만큼 

WNSS를 사용한 연구 자료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동일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많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연구일지라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상대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소음원에 대한 연

구, 다른 피험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다른 시

기에 진행된 연구라해도 동일한 문항과 채점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연구 결과를 놓고 효과적

인 비교 및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향후 필요

한 연구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 사이

에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일 척도의 문항을 

번안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WNSS 한국어 번안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이에 이 논문

에서는 WNSS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번안본을 사용하여 다양한 피험자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를 평가한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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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WNSS 한국어 번안본이 국

내 피험자들에게 적합하게 번역 및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여 원본 척도

의 의미와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번안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여 국내 소음민감

도 평가에 적합한 도구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WNSS 
한국어 번안본은 원본 문항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고 

역채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피험자들이 이를 일관

되게 이해하고 응답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WNSS 한국어 번안본은 수정된 문항 표현과 역채

점 방식이 적용된 경우에도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원본 척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2. 방  법

2.1 WNSS의 한국어 번안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

기는 것이라면, 번안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Table 1은 

WNSS 원문과 한국어 번안본을 보여준다. 이 번안본

은 응답의 편의성 및 문항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정하였다.
먼저, WNSS 원문에서 사용하는 6점 척도는 ‘agree 

strongly’를 1점, ‘disagree strongly’를 6점으로 채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안본은 해당 표현

의 방향을 바꾸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가장 낮

은 점수인 1점으로, ‘매우 동의한다’를 가장 높은 점

수인 6점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채

점 문항을 변경하였다. 원문은 총 14개의 문항에 각

주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역채점하도록 안내하고 있

다. 하지만 이 번안본은 나머지 7개 문항에 각주를 표

시하여 해당 문항을 역채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

면 총점이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에 비해 소음민감도

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원문의 해석 방식과 동일하

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문은 6점 척도를 사용한 ‘대부분의 문

항(most items)’이 동의 정도를 묻는다고 설명한다. 
즉 전체 21개 문항의 척도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원문을 살펴보면 9번 문항이 

‘특정 상황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질

문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문항이 동의 정도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을 직역

하면 ‘당신이 임대하고 싶은 주택이 소방서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라는 

질문이다. 이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등 외부소음에 

대한 주관적 민감도에 대한 것으로, 이 번안본은 ‘나
는 소방서 맞은편에 살고 싶지 않다.’로 변경하여 전

체 문항이 동의 정도를 묻는 동일한 6점 척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아울러 17번 문항의 경우, 원문을 직역하면 ‘오토

바이의 머플러 크기가 커야한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다. 외부 교통소음 특히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주관적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 번안본

은 이 문항을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로 단순화

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오토바이 머플러의 크기가 소

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이해도가 없어도 쉽

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은 ‘나는 벽이 얇은 집에 사

는 것이 괜찮다.’로 직역될 수 있겠다. 이는 외부소음 

또는 이웃세대의 소음에 대한 주관적 민감도를 묻는 

문항이다. 국내 거주자,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이

웃세대의 소음에 층간소음을 포함하여 인식하기 때문

에 ‘천장과 바닥’을 문항에 추가하여 ‘나는 벽이나 천

장, 바닥이 얇은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로 수정하였다.

해당 한국어 번안본에 대하여 언어적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전문 번역가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역번역 과정을 통해 원문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2.2 분석 대상 연구

Table 2는 앞서 소개한 한국어 번안본을 사용한 연

구들의 응답자 수, 응답자의 나이, 남녀 비율, 그리고 

해당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참고문헌을 

보여준다. 21개 문항의 개별 점수와 응답자의 기본 

정보만 취합하여 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연구에 따라 연령대(20대, 30대 

등)를 질문한 경우 연령대를 표기하였으며, 만 나이를 

질문한 경우 평균 나이와 표준편차를 표기하였다. 아
울러 응답자의 성별은 각 연구마다 참여한 남성과 여



Sang Hee Park et al.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Weinstein Noise Sensitivity Scale 

600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4(6) : 597~607, 2024

Table 1 Weinstein’s noise sensitivity scale and the Korean adapted version

WNSS original text WNSS Korean adapted version

1. I wouldn’t mind living on a noisy street if my apartment 
was nice. 1. 나는 주택이 괜찮으면 시끄러운 도로변에 살아도 괜찮다.*

2. I am more aware of noise than I used to be.* 2. 나는 예전에 비해 소음이 더 신경쓰인다.

3. No one should mind much if someone turns up his stereo 
full blast once in a while.

3. 아무도 누군가가 가끔 음악을 크게 트는 것에 대해 언짢아 해서는 안된다.*

4. At movies, whispering and crinkling candy wrappers disturb 
me.*

4. 나는 영화관에서 소곤대는 소리나 사탕봉지 소리가 신경쓰인다.

5. I am easily awakened by noise.* 5. 나는 소음으로 인해 쉽게 잠에서 깬다.

6. If it’s noisy where I’m studying, I try to close the door or 
window or move someplace else.*

6.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시끄럽다면, 나는 문/창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것이다.

7. I get annoyed when my neighbors are noisy.* 7. 나는 내 이웃이 시끄러우면 짜증이 난다.

8. I get used to most noises without much difficulty. 8.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대부분의 소음에 익숙해진다.*

9. How much would it matter to you if an apartment you 
were interested in renting was located across from a fire 
station?*

9. 나는 소방서 맞은편에 살고 싶지 않다.★

10. Sometimes noises get on my nerves and get me irritated.* 10. 이따금씩 소음은 내 신경에 거슬리고 나를 짜증나게 한다.

11. Even music I normally like will bother me if I’m trying 
to concentrate.*

11. 내가 집중해야 할 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도 방해가 된다.

12. It wouldn’t bother me to hear the sounds of everyday 
living from my neighbors (footsteps, running water, etc).

12. 나는 내 이웃이 매일같이 내는 소리(발소리, 물소리 등)가 신경쓰이지 않는다.*

13. When I want to be alone, it disturbs me to hear outside 
noises.*

13.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방해가 된다.

14. I’m good at concentrating no matter what is going on 
around me.

14.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나는 집중을 잘 한다.*

15. In a library, I don’t mind if people carry on a 
conversation if they do it quietly.

15.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조용히만 이어간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16. There are often times when I want complete silence.* 16. 가끔 나는 완벽한 적막을 원할 때가 있다.

17. Motorcycles ought to be required to have bigger 
mufflers.* 17.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

18. I find it hard to relax in a place that’s noisy.* 18.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힘들다.

19. I get mad at people who make noise that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or getting work done.*

19. 나는 내가 잠이 들거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20. I wouldn’t mind living in an apartment with thin walls. 20. 나는 벽이나 천장, 바닥이 얇은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21. I am sensitive to noise.* 21. 나는 소음에 민감하다.

Most items are presented on a 6-point scale ranging from 
agree strongly (1) to disagree strongly (6).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6점)’으로 응답 및 채점: 원문과 척도 방향 반대
*Item scored in opposite direction before responses are 

summed. *역채점 문항
★Different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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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를 표기하였다. 모든 연구에서 모집한 응답자

는 정상청력을 가진 건강한 성인남녀였으며, 8개 중 

6개의 연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전반적 인식 

또는 실험실 조건에서 바닥충격음에 대한 반응 조사

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표에서 나타낸 응답자 수는 참고문헌으로 표

기된 연구에서 분석 제외한 인원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2번 연구는 선별검사를 실시해 소음민감도가 높

거나 낮은 34명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한 연구이나(14), 
해당 표에 나타난 인원 수 61명은 해당 선별검사에 

응답한 전체인원 수를 의미한다.
이 분석에 사용된 8개 연구의 응답자 수는 총 1036명

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성별의 비율은 남성 40.9 %, 
여성 59.1 %이었다.

2.3 분석 방법

해당 번안본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축요인법

(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

에는 사교회전 방식인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적

용하였다. 주축요인법은 공통분산을 기반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변수 간 공통된 변동성을 설명하

는 요인을 찾는데 유용하다(18). 프로맥스 회전은 요인

들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회전 방법으로, 해당 척

도의 요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다(19).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Kaiser- 

Meyer-Olkin) 통계량을 산출하여 표본적합도를 확인

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KMO
값은 변수들 간 부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즉 변수들

이 다른 변수들로 잘 설명될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

표이다(20).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 간 

상관 행렬이 단위행렬(다른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0인 행렬)과 유의미하게 다른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존

재하므로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21). KMO가 

0.5이상, Batlette 구형성 검정 결과가 p < 0.05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1).
통계 분석은 jamovi 2.3.28을 사용하였다(22,23).

3. 결  과

해당 연구의 데이터에 대하여 KMO 표본적합도 

측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0.7 이상의 값을 보여 요인

분석에 적합한 표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 = 5009(df = 210, p < 0.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문항의 내적일관성 평가는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여 평가하였으며, 값이 0.7 이상이면 수용할만

한 신뢰도로 판단하였다(24). Table 3은 연구별, 그리고 

전체 1036명의 응답 데이터에 대한 소음민감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값을 보여주며, 
사용된 한국어 번안본의 내적신뢰도는 기분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8개 연구는 동일한 한국어 번안본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3.64점부터 4.37점 범위

로 나타났다. 연구별 점수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Table 2 Description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e analysis

Study ID Sample size(n) Age
Gender(n)

Noise source of interest Reference
M F

1 42 20s ~ 50s 22 20 Floor impact sound (13)

2 61 30s, 40s 15 46 Floor impact sound (14)

3 223 20s ~ 50s 66 157 Floor impact sound (15)

4 235 20s ~ 50s 69 166 Floor impact sound (16)

5 20 Mean 26.9(SD 4.18) 12 8 Floor impact sound (17)

6 197 Mean 38.9(SD 8.76) 96 101 Mechanical noise in prep.

7 225 Mean 22.8(SD 4.74) 138 87 Various sources in prep.

8 33 Mean 39.6(SD 9.03) 6 27 Floor impact sound in prep.

Whole 1036 - 424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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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Welch’s one-way ANOVA를 수행하고, Games- 
Howell post hoc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5와 연구 6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p < 0.04)가 

발견되었으며, 연구 7은 5개의 연구(연구 1, 연구 2, 
연구 3, 연구 4, 연구 6)와 유의미한 차이(p < 0.001)
를 보였다.

먼저, 연구 5와 연구 6의 주요 차이점은 표본 크기,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 척도 응답 환경에서 나타났다. 
연구 5는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조사(1:1 실험)로 진행되었다. 반
면, 연구 6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197명

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였다. 연구 5의 참여자 평

균 연령은 26.9세(SD = 4.18)였으며, 연구 6의 경우 

38.9세(SD = 8.76)였다. 또한, 연구 5는 주로 층간소

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연구 6은 기계소음을 중점적

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연구 7의 경우, 다른 연구들에 비해 가장 

낮은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225명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전반적 인

식 조사와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개인의 성격유형과 소음

민감도 간의 관계 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 5와 연

구 7이 모두 낮은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두 연구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소음민감도 점수

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 연구 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대와 소음민

감도 사이의 잠재적 관계를 시사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먼저 요인 1은 일반적인 소음에 대한 민감

도와 반응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시끄러운 환경이나 

특성 소음에 대한 반응, 집중 및 휴식 방해 요인과 조

용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요인 2
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소음, 특히 이웃이나 주

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감성과 불편함

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요인 3은 다양한 환경에서 소음에 적응하는 능력

에 대한 문항들로,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모

두 역채점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간헐적으

로 발생하는 특정 소음에 대한 불편감을 나타내는 항

목들이다.
각 항목의 배타성(uniqueness) 값을 살펴보면 0.370

에서 0.85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각 항목이 요인 구

조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누

적 설명 분산(cumulative %)의 경우,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32.7 %를 설명한다. 요인 1(일반적 소음

민감도)이 전체 분산의 13.4 %를 설명하므로 가장 중

요한 차원으로 보이며, 이후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추

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소개한 WNSS 
한국어 번안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원문을 수정

하였다. 첫째, 6점 척도에서 동의 정도를 선택하는 척

도의 방향을 바꾸었다. 원문에서 ‘agree strongly’가 

최저점으로 채점되었던 반면 이 번안본은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가 최저점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맞

추어 원문에서 역채점으로 표시한 14개 문항이 아닌 

나머지 7개 문항에 대하여 역채점하도록 안내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어와 이탈리아어 번안본도 

마찬가지로 6점 척도의 방향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가 1점이 되도록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9,10). 또

한 이탈리아아 번안본의 경우 이 한국어 번안본과 동

일하게 7개 문항을 역채점한 것을 알 수 있다(10). 
둘째, 21개 문항 중 3개의 문항을 직역하지 않았

다. 9번 문항은 원문보다 단순하게 번안하여 응답자

의 이해를 돕고, 타 문항과 함께 동의 정도를 묻는 6
점 척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 17번 문항

도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원문보다 직접적으로 

소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번안하였다. 20번 문항은 국

Table 3 Mean score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Study 
ID

Score
Cronbach’s α

Mean SD

1 4.15 0.532 0.767 

2 4.12 0.630 0.792 

3 4.18 0.687 0.831 

4 4.22 0.659 0.817 

5 3.64 0.734 0.876 

6 4.37 0.658 0.838 

7 3.78 0.758 0.840 

8 3.92 0.755 0.858

Whole 4.16 0.7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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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Items

EFA

1
General noise 

sensitivity

2
Daily noise
discomfort

3
Noise 

adaptability

4
Intermittent 

noise 
discomfort

Uniqueness Cumulative 
[%] KMO

18.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힘들다. 
18. I find it hard to relax in a place 

that’s noisy.

0.690 -0.001 -0.048 -0.059 0.539 

13.4

0.905

21. 나는 소음에 민감하다.
21. I am sensitive to noise. 0.577 0.391 -0.076 -0.169 0.370 0.914

19. 나는 내가 잠이 들거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19. I get mad at people who make 

noise that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or getting work done.

0.531 0.179 -0.004 0.095 0.524 0.915

13.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방해가 된다.
13. When I want to be alone, it 

disturbs me to hear outside noises.

0.487 0.236 -0.043 0.024 0.559 0.919

16. 가끔 나는 완벽한 적막을 원할 때가 있다.
16. There are often times when I want 

complete silence.

0.482 -0.016 0.035 -0.046 0.801 0.892

17.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
17. Motorcycle noise is too loud. ★Different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0.436 -0.072 -0.068 0.201 0.690 0.949

6.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시끄럽다면, 나는 문/창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것이다.
6. If it’s noisy where I’m studying, I 

try to close the door or window or 
move someplace else.

0.404 -0.048 -0.021 0.294 0.652 0.916

11. 내가 집중해야 할 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도 방해가 된다.
11. Even music I normally like will 

bother me if I’m trying to 
concentrate.

0.373 -0.041 0.046 0.194 0.785 0.876

2. 나는 예전에 비해 소음이 더 신경쓰인다.
2. I am more aware of noise than I 

used to be.

0.014 0.543 0.106 0.082 0.694 

21.0

0.885

7. 나는 내 이웃이 시끄러우면 짜증이 난다.
7. I get annoyed when my neighbors 

are noisy.

0.194 0.404 0.076 0.383 0.438 0.910

12. 나는 내 이웃이 매일같이 내는 소리(발소리, 물소리 등)가 신경쓰이지 않는다.*
12. It wouldn’t bother me to hear the 

sounds of everyday living from my 
neighbors(footsteps, running water, 
etc).

0.155 -0.403 0.376 0.002 0.660 0.816

5. 나는 소음으로 인해 쉽게 잠에서 깬다.
5. I am easily awakened by noise. 0.221 0.304 -0.042 0.030 0.76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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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자에게 좀 더 공감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

하였다.
해당 번안본의 사용성과 언어적 타당성 확보를 위

해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역번역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원척도와 역번역본을 비교 

검토하여 내용 동등성을 평가하였으며, 두 버전 간의 

의미가 충실히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 

번안본을 사용한 연구별 Cronbach’s alpha는 0.767에

서 0.876 사이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

를 보였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한국어 번

안본이 원척도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국내 

연구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 번안본의 향후 사용자들이 원문과의 차이점

을 인지하고 있다면, 국내 연구 참여자의 소음민감도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 번안본을 사용한 8개의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일반적 소음민감도, 일상적 소음 

불편감, 소음 적응력, 간헐적 소음 불편감)이 추출되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다른 언어 버전의 

요인구조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번안본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튀르키예어는 2개(8), 중국어는 1개(9), 이탈리아어

는 2개(10)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특히 터키어와 이탈

14.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나는 집중을 잘 한다.*
14. I’m good at concentrating no matter 

what is going on around me.

-0.263 0.137 0.581 0.213 0.639 

27.0

0.780

8.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대부분의 소음에 익숙해진다.*
8. I get used to most noises without 

much difficulty.

-0.025 -0.286 0.446 0.090 0.654 0.869

15.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조용히만 이어간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15. In a library, I don’t mind if people 

carry on a conversation if they do 
it quietly.

0.140 -0.009 0.440 -0.132 0.784 0.719

20. 나는 벽이나 천장, 바닥이 얇은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20. I wouldn’t mind living in an 

apartment with thin walls, ceilings, 
and floors. ★Different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0.142 0.161 0.330 -0.178 0.800 0.870

1. 나는 주택이 괜찮으면 시끄러운 도로변에 살아도 괜찮다.*
1. I wouldn’t mind living on a noisy 

street if my apartment was nice.

-0.039 0.010 0.312 -0.170 0.826 0.869

4. 나는 영화관에서 소곤대는 소리나 사탕봉지 소리가 신경쓰인다.
4. At movies, whispering and crinkling 

candy wrappers disturb me.

0.057 0.168 -0.049 0.359 0.743 

32.7

0.878

10. 이따금씩 소음은 내 신경에 거슬리고 나를 짜증나게 한다.
10. Sometimes noises get on my nerves 

and get me irritated.

0.268 0.316 0.089 0.330 0.523 0.914

3. 아무도 누군가가 가끔 음악을 크게 트는 것에 대해 언짢아해서는 안된다.*
3. No one should mind much if 

someone turns up his stereo full 
blast once in a while.

0.155 -0.039 0.225 -0.326 0.828 0.830

9. 나는 소방서 맞은편에 살고 싶지 않다.
9. I don’t want to live across from a 

fire station. ★Different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0.142 -0.010 0.037 0.302 0.85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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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어 번안본에서 추출된 2개 요인은 단순히 역채점 

문항과 그 외의 문항으로 구분된 결과였다. 이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소음민감도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는 요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요인 3에 7개의 역채점 문항 중 5개가 포

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역

채점/정채점 구분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24명, 여성 612명이었으며, 최소 연령은 18세였다. 
8개 연구 중 1번 ~ 4번 연구에서는 정확한 나이 대신 

연령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최고 연령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고 연령대는 50대였다. 타언어 번

안본 연구와 비교해보면, 튀르키예어 번안본 연구는 

18세 ~ 55세 210명(남성 105명, 여성 105명)을 대상

으로(8), 중국어 번안본 연구는 18세 ~ 91세 569명(남
성 208명, 여성 361명)을 대상으로(9), 이탈리아어 번

안본 연구는 18세 ~ 60세 413명(남성 249명, 여성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10). 이 연구의 응답자 

연령대 분포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연구와 유사하

며, 성별 분포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각 연구에서 소음민감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튀르키예 연구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소음민감도와 유의미한 관계

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8). 중국 연구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소음민감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지 않았다(9). 이탈리아 연구는 연령이 높을

수록, 그리고 여성이 소음에 더 민감하다고 보고하였

다(10). 이 연구에서도 한국어 번안본을 사용한 응답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소음민감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가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소음민

감도 점수를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간의 소음민감도 점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1). 또한, 연령대가 소음민감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5번 ~ 8번 연구의 응답자 나이

를 연령대로 변환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수행하였다. 18세와 19세 응답자 21명은 20대에 

포함시켰다. Welch’s ANOVA 분석 결과, 연령대가 

소음민감도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59) = 37.0, p < .001). Tukey의 사후 검

정을 통해, 20대가 다른 연령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다른 연령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령대별 소음민감도 평균 점수는 Table 5
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척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각 항

목의 배타성(uniqueness) 값 중에서 0.8 이상인 문항

들은 공통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문항들은 다른 문항

들에 비해 특정한 소음 상황이나 반응을 다루고 있음

을 알수 있다. 둘째, 누적 설명 분산(cumulative %)을 

살펴보면,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32.7 %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요인구조가 

상당한 양의 분산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음민감도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명되지 않는 분산은 

개인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이나 이 척도에서 포함되

지 않은 소음민감도의 다른 측면들이 반영되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WNSS의 축소판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NSS-SF 

(noise sensitivity scale - short form)으로 5개 문항

(7번, 8번, 18번, 19번, 21번)으로 구성된 버전이다(5). 
이 5개 문항은 이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요인 1의 3개 문항, 요인 2의 1개 문항, 요인 3의 1개 

문항을 포함한다. 타언어 연구에서 축소판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과 같이(25,26), 향후 이 한국어 

번안본을 사용하여 축소판과의 비교 연구 수행이 가

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각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연구자들 간 일관된 한국판 WNSS를 사용

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연구 간 상대비교가 용이해지

고, 나아가 메타분석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연구의 

대다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반응 조사를 위

해 수행되었다. 앞으로 동일한 번안본을 사용하여 다

Table 5 Mean noise sensitivity score by age group

Age group N Mean SD SE

20s 287 79.8 15.3 0.903
30s 304 87.9 14.5 0.829
40s 353 90 13.9 0.739
50s 91 88.7 14.1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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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소음원에 대한 반응(어노이언스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소음민감도와 반응 간 관계를 소음원별

로 비교하여 더욱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WNSS는 지난 50년 가까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

어온 개인의 성격 특성인 소음민감도를 측정하는 도

구이다. 이 논문은 WNS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먼저 원문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각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수정한 사항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해당 번안본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수

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

다. 신뢰도는 전체 문항의 내적신뢰도를 평가하였으

며,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문항의 요인

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번

안본은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척도의 견고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검사-재검

사 신뢰도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측정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음 어노이언스 

척도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

인하고, 소음민감도 점수가 실제 소음 관련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타당도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 한국어 번안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강화

하고, 국내 연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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